
서울 수돗물 농약 범벅??
태풍 루사 때 폭우로 남한강 상류에 농약 2톤 유입

태풍 루사로 인한 폭우로 맹독성 농약이 무더기로 남한강 상류로 유입돼 식수원 오염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 정선군은 9월1일 폭우로 정선읍 덕송리 조양강변 종묘사 창고건물이 유실돼 4톤 분량의 농약이 상

수원 보호구역으로 쓸려 내려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9월9일부터 24일까지 창고건물 주변에서 유실농약 회수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회수

한 농약은 유실농약의 절반인 2톤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선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농약 유입 사실을 20일 이상 숨긴 채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정선지역 수해대책위원회는 농약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됐는데도 정선군은 아무런 조치없이 수돗물을

공급해 왔으며, 수해복구작업이 한창이던 9월초 노인층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설사 등의 원인이 농약에 오염된

식수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선군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자 9월 17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덕송취수장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9월24일 공식 발표했다.

정선군은 농약 유실사실을 안 9월6일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농약에 가장 민감한 물고기 폐사 등

가시적인 피해 발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약 유실로 정선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오염된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수거 농약 2톤이

남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됐다는 사실이다.

동강보존본부 엄삼용 사무국장은 농약 2톤이면 엄청난 분량이며 남한강에서 무더기로 떠다니던 맹독성 농

약이 들어있는 비닐포장이 찢어지거나 플래스틱병이 깨진다면 곧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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